
중국 신장(新疆)의 아라얼시 -  

100만추의 대 면방 도시로 발전 

최근 중국의 삼협(三峽) 댐 지구에 100만추 컴팩트 프로젝트가 산둥 여의

집단(山東如意集團)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, 이번에는 중

국 대륙의 서북부 오지에 있는 광활한 타커라마칸 사막의 북쪽 끝의 다림하

(塔里河) 상류에 자리하고 있으며, 화사한 태양 빛, 비옥한 토양의 혜택을 받

고 있는 중국에서도 손 꼽히는 초장면 생산지로서 알려져 있는 신장웨이우

얼 자치구(新疆維吾 自治區你 )의 아라얼시(阿拉 市你 )가 명실 공히 면방 도시로 

새로 태어나고 있다. 

아라얼시 정부에 의하면, 머지않아 아라얼시의 면방 규모를 100만추까지 

확대한다고 하며, 이와 함께 면방 확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

는 주변의 도시, 아커쑤시(阿克蘇市)와 아와트현(阿瓦提縣)과 함께 3대 세력

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. 

이 뿐만 아니라 여러 면방 기업들도 줄줄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다. 

2005년 7월에는 대만 기업인 비룡면방직(飛龍綿紡織)이 1억 9천만 위엔을 투

자하여 3만 4천추 규모의 면방 공장을 이 지역에 건설하고, 주요 시설은 일

본, 독일, 스위스로부터 도입하여 10~20수의 각종 제품 가공을 담당할 것이

며, 2006년 6월에는 4만추 규모의 2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. 이 외에 천마

면업(天馬綿業)이 3만추, 일성면방(溢盛綿紡)이 5만추 공장을 완성하였다. ♣  

 


